
□ 국민신문고 답변자료

민원제목 강릉원주대학교 학식에 대한 민원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강릉원주대학교 내 복지매장을 운영하는 강릉원주대
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입니다. 동일 기간 유사한 민원으로 인하여 
답변을 한 내용이 있어, 해당 내용과 유사하게 답변하는 점 양해 부
탁드립니다.
 먼저, 저희 매장을 이용하시면서 느낀 불편한 점에 대해 사과 말씀
을 전달 드리며,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생활협동조합은 비영리 법인으로써, 운영 수익을 조합원 및 교내 구
성원분들에게 환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민주적인 법
인입니다. 법인의 수익이 특정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년 총
회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백반의 가격이 6,000원으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
다. 인상 전 가격인 4,800원은 지난 2018년부터 적용된 가격입니다.
해당 가격은 지난 3년간(2018~2021) 상승된 소비자물가지수과 최저
임금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변동 없이 유지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누
적된 적자는 생활협동조합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길어지는 코로나의 여파와 국제 물류 상황, 세계 각국의 분
쟁에 의하여 누적되는 적자를 더이상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부
득이하게 가격을 인상 조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답변
내용

 현재 저희는 한끼당 평균 원가율을 50~54%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6,000원 중 3,000~3,240원을 식재료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가
에서 식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인건비, 공공요금 등 기타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조리원 3명이 근로할 경우 1일 평균 식수
가 210명 이상, 조리원 5명일 경우 1일 평균 식수가 320명 이상이 
되지 않으면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식수 감소
로 인하여 현재도 적자는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 인근 대학과의 가격을 비교해주셨는데, 같은 지역의 비교 대상
인 한라대학교와 상지대학교를 예를 들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릉원주대학교 원주캠퍼스의 재적 학생 수는 2,800명이며, 상지대학
교는 9,600명, 한라대학교는 4,900명입니다. 이에 따른 규모의 경제
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동구매와 
비슷한 구조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각 대학별로 
식사 판매금액 외의 지원금(인건비 지원금, 식재료비 지원금 등)이 
있는지의 여부 또한 확인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운영 구
조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판매가격으로는 비교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래 표는 국내 대학 중 생활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학생식당 
및 교직원식당의 2022년 판매 가격입니다.

현재 강릉원주대학교 생협은 학생식당 운영을 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교직원식당의 금액으로 비교하면 판매가격이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
지는 않습니다.



답변
내용

 학생식당 메뉴를 단일품목으로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조리인력 부족으로 학생식당(백반, 일품, 분식 코너)과 
기숙사 관생식당을 동시에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현재 
백반 단일품목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면 
기존에 운영했던 방식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생협은 강릉와 원주 식당별 담당 영양사를 배정하여 매일 물품 검
수, 확인, 조리지도, 월1회 위생교육/서비스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
니다.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도 부족한 부분은 항상 생겨왔으며, 미흡
한 부분에 대하여 개선과 보완을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미처 대비하
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주시고 말씀해주시면 충분히 고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메뉴의 다양성을 위해 신메뉴 개발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메뉴
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음식의 양은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넉넉
하게 배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협동조합의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즐거운 대학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